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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라졌다?!

∣활동 개요∣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개발 의도

•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대기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대기라는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지구 생태계의 

독특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대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은 공기이며, 공기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알아본다. 
• 하늘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학습 목표

• 공기에도 부피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 지구 하늘의 독특한 점을 말할 수 있다.
• 하늘이 지구의 생명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하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내용 체계

기후변화 영향 : 대기의 존재 및 특성, 소중함

내용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선택

차시 ★

차시 2차시/12차시 소요시간 80분

장소 교실 혹은 기후변화교육센터 내 교육실

준비물

지도자용
공기 부피 실험(빈 페트병, 풍선, 빨대, 투명 테이프), 공기 무게 실험(풍선 2개, 
수수깡, 실, 가위, 핀), 활동지 3종(활동자료 1, 2, 3)

학습자용 필기구

흐름도

• 공기의 부피와 무게 실험도입
(30분)

• 지구 하늘의 특성 생각해 보기

• 하늘의 역할을 생각해 보기
전개
(40분)

•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마무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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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및 방법∣

1. 도입(30분)

(1) 실험 하나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참고자료 1]

[준비물] 빈 페트병, 풍선, 빨대, 투명 테이프

[활동상세]

① 페트병 안에 풍선을 넣고, 페트병 입구 쪽으로 풍선의 꼭지를 빼서 풍선을 불어 넣어보자고 제안한다. 

② 풍선이 불어질 수 있을 거 같은지 아닌지 먼저 의견을 말해 본다.

③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어 본다. 풍선이 커지면서 입구가 막히고 더 이상 풍선이 불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눈다.

④ 페트병 안이 텅텅 비어있는 거라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페트병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풍선이 커지려면 이것이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학습자와 

함께 이야기 나눈다. 

⑤ 이번에는 풍선이 페트병의 입구를 막지 않도록 풍선에 빨대를 꽂아서 불어 본다. (풍선과 빨대 사이의 

빈틈이 없도록 투명 테이프로 잘 연결한다.) 

⑥ 이번에는 풍선을 잘 불 수 있다.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간 만큼, 페트병 안의 공기가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공기의 성질을 활용한 사례를 

같이 생각해 본다. 

[유의사항] 힌트를 주면 잘 생각해 낼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에어백, 폭신하게 

잘 달릴 수 있게 만든 것-공기가 들어간 운동화 등등 

(3) 이번에는 공기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해본다. [참고자료 1]

[준비물] 풍선 2개, 수수깡, 실, 가위, 핀

[활동상세]

① 지도자는 미리 풍선 두 개에 똑같이 공기를 불어 넣어 준비한다. 

수수깡 가운데에 실을 매달고, 양 끝에는 풍선을 하나씩 매달아 둔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둔다.

② 학습자에게 준비한 풍선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를 터뜨릴 것이라고 말해 준다. 학습자는 풍선이 

한 쪽으로 기울게 될지 아닐지 의견을 말해 본다. 

③ 풍선 하나를 터뜨리면 남아 있는 풍선 쪽으로 기울어진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④ 교실 안의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본다. [활동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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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40분)

(1) 달에는 없고 지구 하늘에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활동자료 2]

[유의사항] 태양이나 은하수 등은 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하늘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의사항] 하늘이 사라지면 생겨날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과학적인 내용만 쓰도록 

할 필요는 없다. 하늘에 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작성한 활동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달에 하늘이 없는 이유, 하늘이 없으면 생겨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알려준다. [참고자료 2]

[유의사항] 짝꿍과 바꿔서 보거나, 한 사람씩 발표를 하면서 서로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했는지 비교해 

본다. 

[유의사항] 지도자가 미리 [참고자료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보여준다면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3) 지구를 보호하는 하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활동자료  3]

3. 마무리(10분)

(1) 하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점, 새롭게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 소중한 하늘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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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활동자료 1] 공기의 무게는?

우리 교실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그림의 생물이나 물건의 무게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써 봅시다. (                  )

아프리카 어른 코끼리 1마리 9살 어린이 1명

진돗개 1마리 남자 어른 4명

사과 반 개 솜사탕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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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2] 지구에만 있는 하늘

하늘이 사라졌다?!

달에는 하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               )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하늘에는 (           )가(이) 있어요.

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달에는 없고, 지구 하늘에만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써 

볼까요?

지구 하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이 사라졌어요!!!

어쩌지? 어쩌면 좋아요!

하늘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빈 칸에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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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3] 하늘의 역할

하늘은 이불 같아요

하늘은 이불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은 태양열을 잘 보존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늘이 없다면 지구는 지금 보다 훨씬 추운 곳이 될 거에요. 

또, 하늘은 (         )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은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늘이 없다면 태양빛이 바로 지구에 내려 쬐어서 생물들이 살아가기 힘들 거예

요. 

또, 하늘은 (          )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구름, 바람, 비, 눈 등이 하루하루 날씨를 만들고, 계절을 바뀌게 

하고,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하늘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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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1] 공기란?

◎ 페트병 속의 풍선불기 실험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ilim114?Redirect=Log&logNo=10111172524

◎ 공기도 부피가 있나요?

축구공이나 배구공은 공기가 만들어 준 일정한 부피 때문에 형태가 유지되어 우리가 동그

란 공을 갖고 놀 수 있어요. 

또 과자 봉지 안의 공기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과자가 눌려 부서지는 것을 막아 

주지요. 이처럼 공기의 부피는 우리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출처 : <우리를 둘러싼 공기> 차일드아카데미, 2010

◎ 공기의 무게 측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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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의 무게

공기 1ℓ(0℃, 1기압)의 질량은 1.293g이다. 

교실 크기를 약 200m³이라고 했을 때, 공기의 무게는 258,600g이 된다. 

- 아프리카코끼리 몸무게 : 2,400~6,300kg

- 한국 성인 남성 평균 무게 : 약 68kg

- 한국 9살 여자 어린이 평균 무게 : 약 30kg

- 진돗개 : 15~20kg

- 사과 : 100~200g

그러므로 교실 안 공기의 무게는 <남자 어른 4명> 정도가 된다.

◎ 공기에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누구나 약 100kg의 공기를 지고 삽니다. 위에서 누르는 무게만 그렇고 공기는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공기가 누르고 있는데도 불편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지구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은 바깥에서 누르는 

힘과 똑같은 심으로 안에서 바깥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서 공기에 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공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거나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지죠. 급히 변하는 공기의 무게에 우리 몸이 바로 적응하지 못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꿀꺽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해 보세요.

출처 : 반기성, <날씨 상식> 애플비, 2008

◎ 공기란

지구를 둘러싼 대기 하층을 구성하는 무색투명한 기체로,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었

다. 지구상 생물 존재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공기의 조성이 

밝혀졌다.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된 것으로, 공기가 없으면 지구 표면은 격렬한 태양광·태양열·
우주선(宇宙線)·우주진 등에 직접 노출되고, 탄소동화작용·질소고정작용·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리가 공간에서 전파되지 않고, 물체의 연소도 

불가능하며, 대기압이나 비·바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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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존재는 오랜 옛날부터 인정되어 왔다. BC 500년경 그리스의 아낙시메네스

(Anaximenes)는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고 하는 일원설(一元說)을 주창하여, “우리의 영혼은 

공기이며, 우리를 지배·유지하고 있듯이 전 세계도 기식(氣息)과 공기가 포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엠페도클레스(Empedokles)와 아리스토텔레스도 공기를 포함시킨 4원설을 주

장하였다.

공기가 물질이며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갈릴레이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증한 것은 O.게리케(1602~86)이다. 

또, 영국의 의사 J.메이오(1640∼79)는 공기가 화학적으로 활성인 부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내고, 활성인 부분을 ‘불의 공기’라 하였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공기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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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하늘이란?

◎ 하늘

흔히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기상학적으로는 일중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마치 

둥근 빵과 같이 편평하게 보이며, 수평방향은 연직방향보다 멀리 느껴진다. 그래서 서울 부근에서

는 북극성의 고도가 대략 37°(위도에 따라 다르다)이나 목측으로는 45°이상으로 보인다. 이것

은 천정(天頂)이 낮게 느껴지기 때문이며, 보통 지평선의 거리는 머리 위의 거리보다 3∼4배 

멀리 느껴진다. 이와 같은 하늘의 편평도(扁平度)를 나타내는 데는 지평선에서 천정까지의 천공호

(天空弧)의 중심이 지평선과 만드는 고도 각을 사용한다.

맑은 하늘의 경우는 그 각도가 30°정도로 보이나 구름이 있을 때는 그 각도가 다소 작게 

보인다. 하늘색은 맑은 날, 보통 푸르게 보이는데, 이것은 태양광선이 대기의 공기분자에 의해서 

산란되는데, 태양광선 중의 푸른색이 더욱 많이 산란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기의 

고층에 올라가면 공기의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 때문에 산란현상이 약해져서 점차 짙은 

보라색으로 되고 결국 암흑의 하늘에 별만 보이게 된다. 기상관측에서 관측되는 하늘의 상태는 

주로 상·중·하층으로 나누어 구름의 상태에서 정해지며, 국제적으로 30종류의 하늘상태가 정

해져 있어 한국에서도 이 기준에 의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하늘이 파란 이유

하늘이 파란 이유는 햇빛 때문입니다. 햇빛을 맨눈으로 보면 투명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등의 빛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햇빛이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특성, 즉 물감의 여러 가지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는 

것과 달리 빛의 여러 가지 색을 섞으면 더 투명하게 되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 햇빛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통과하면 ‘산란’하게 되는데, ‘산란’이란 빛이 

어떤 물체를 만나 부딪치면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공기층에는 수많은 

먼지와 공기 분자들이 가득 떠 있어, 빛이 이런 것들과 자꾸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을 이루고 있는 색깔들은 저마다 다른 ‘파장’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붉은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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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파장이 길고, 파란 계통의 빛은 파장이 짧습니다. 파란색은 파장이 짧아서 자꾸 먼지들

과 부딪쳐 흩어지고, 빨간 계통의 빛은 파장이 길어서 공기 속을 잘 지나가므로 멀리까지 

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대기 중에는 파란색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파란 것은 하늘을 반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파란색만 반사하고 

다른 모든 색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는 파장이 짧은 색은 반사시키고, 파장이 긴 

색은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의 색은 다 흡수해 버리

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만을 반사하여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몰, http://www.science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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